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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역사회, 재외동포청 유치 분위기 조성에 본격 나서
-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3.1절 기념예배에서 인천 유치지지 선언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사

회의 지지 분위기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.

이날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(총회장 진유신 목사)는 미추홀구 도화동 

하늘꿈교회에서 열린 3.1절 기념 예배에서 약 3,300명이 참석한 가운

데,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. 

인천지역 4천여 개 교회와 성도 약 100만 명이 소속돼 있는 인천시기

독교총연합회는 3.1 운동 104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, 정부가 추

진 중인 재외동포청의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지지의 뜻을 모았다.

이들은 지지 선언을 통해 인천은 한국 최초의 이민자가 출발한 역사

성을 간직한 곳이고,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접근성과 편리성,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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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친화적 기반시설 등 최적의 여건을 

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, 재외동포들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인 만큼 재

외동포청은 당연히 인천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.

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“지난 27일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이 국

회를 통과한 이후 인천지역사회에서 인천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

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”며, “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

재외동포청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


